
“친구도, 가족도 모두 나를 떠나갔습니다.”

 - 이제는 변하고 싶다는 알콜중독자 최진수(가명)님의 이야기 - 

 최진수(가명)님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계모와 함께 살며 
가족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.

 장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

 몇 번의 결혼 실패 끝에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. 거듭되는 이혼의 상처로 

매일을 술로 보냈고 결국 직장 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

술로 친구도 가족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. 

돈도 친구도 가족도 잃고 우울증까지 앓게 된 최진수님은 술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

수가 없었고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.  

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. 알콜중독 치료와 재활을 통해 

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

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. 

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최진수님의 결심을 응원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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